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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이행기 청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Emerging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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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이 성인 이행기 초입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과, 그릿의 두 하위요인인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8(KCYPS 2018)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6차(2023년)와 7차(2024년) 자료 2,009명을 연결하여, 

6차 스마트폰 의존이 7차 두 하위요인을 거쳐 7차 진로적응력에 이르는 병렬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성별과 6차 진로적응력을 통제하고 PROCESS macro Model 4와 5,000회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두 하위요인을 모두 부적으로, 두 하위요인은 진로적응력을 정적으로 예측

하였다. 총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간접 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흥미 일관성 경로는 노력 지속성 경로보다 유의하게 컸고 총 간접 효과의 약 81%를 차지하였다. 6차 

그릿을 추가로 통제한 보조 분석에서도 두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경로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 결과로 볼 때 청소년기 후반의 스마트폰 의존은 주로 관심을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힘의 약화

를 거쳐 성인 이행기의 진로적응력과 관련된다. 청년 진로상담과 대학 진로교육에서 스마트폰 사용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관심을 유지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핵심어 : 스마트폰 의존, 그릿, 진로적응력, 성인 이행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martphone dependence in the final year of high school affects career 

adaptability in early emerging adulthood through two facets of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and perseverance 

of effort. Using the 6th (2023) and 7th (2024) wave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middle school cohort (N = 2,009), we tested a parallel mediation model with 

PROCESS macro Model 4 (5,000 bootstrap samples), controlling for gender and Wave 6 career adaptability. 

Smartphone dependence negatively predicted both facets, which in turn positively predicted career 

adaptability. The total effect was significant, whereas the direct effect was not; both indirect effects were 

significant. The path through consistency of interest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through persev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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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ffort, accounting for about 81% of the total indirect effect. After additionally controlling for Wave 6 

grit, both indirect effects remained significant, but their difference was no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ate-adolescent smartphone dependence is associated with lower career adaptability mainly through a 

weakened ability to sustain long-term interests.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young adults should 

combine smartphone use management with support for sustaining long-term interests.

Keyword : Smartphone Dependence, Grit, Career Adaptability, Emerging Adulthood, KCYPS 2018

1. 서론

고등학교 졸업은 청소년이 성인 이행기(emerging adulthood)로 들어서는 분기점이다. 이 시기의 청

년은 입시라는 뚜렷한 외부 목표와 학교의 일과 구조에서 벗어나, 진학과 취업, 전공과 직업을 스

스로 탐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1]. 진로구성이론은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진로 전환을 헤쳐 나가

는 심리적 자원을 진로적응력으로 설명한다. 진로적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며 진로 과제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2]. 성인 이행기 초입의 진로적

응력을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요인을 밝히는 일은 청년 진로상담과 대학 진로교육의 기초가 된다.

그 요인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것이 스마트폰 의존이다.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체 22.9%였으나 청소년(만 10~19세)은 42.6%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

으며 전년보다 2.5%p 늘었다 [3]. 청소년기 후반에 형성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외부 통제가 약해

지는 성인 이행기로 그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이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이 진로 발달에 남기는 영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영과 임다미 [4]는 KCYPS 2018 자료로 중학생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

이 이후 진로적응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관계가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성인 이행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이 어떤 심리

적 경로로 진로적응력을 떨어뜨리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 경로로 그릿(grit)에 

주목하였다. 그릿은 장기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로, 관심을 쉽게 바꾸지 않는 흥미 일관성과 어

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이어 가는 노력 지속성으로 이루어진다 [5]. 스마트폰 의존이 높을수록 그릿

이 낮다는 결과가 국내 청소년 [6]과 국외 대학생 [7]에서 보고되었다. 장기 목표를 유지하는 힘은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또한 그릿의 두 하위요인은 서로 구별되는 특성이

어서 하위요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이에 본 연구는 KCYPS 2018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6차(2023년, 고등학교 3학년)와 7차(2024년, 

성인 이행기)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이 1년 뒤 진로적응력에 미치

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그릿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 패널 

자료로 고등학교 3학년에서 성인 이행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추적하고, 6차 진로적응력을 통제하

여 1년 사이의 상대적 변화를 설명하며, 그릿의 두 하위요인 경로의 크기를 직접 비교한다는 점에

서 선행 연구와 구별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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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은 1년 뒤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그릿의 두 하위요인(흥미 일관성, 노력 지속성)은 스마트폰 의존과 진로적응력의 관

계를 매개하는가? 두 매개 경로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성인 이행기와 진로적응력

Arnett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를 청소년기와도, 안정된 성인기와도 구별되는 성인 이행

기로 규정하였다 [1]. 이 시기의 청년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무가 아직 적은 대신, 일과 사랑과 

세계관 영역에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며 정체감을 형성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직후는 진학이

나 취업 같은 첫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학교가 제공하던 시간표와 목표가 한꺼번에 사

라지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청년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한 행동을 유지해야 한다.

진로구성이론은 이러한 전환을 다루는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진로적응력으로 개념화하였다 

[2]. 진로적응력은 미래 진로에 관심을 두는 관심(concern), 진로를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통제

(control), 자신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는 호기심(curiosity), 진로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confidence)으로 구성된다. Savickas와 Porfeli [9]는 이 가운데 관심, 호기심, 자신감을 중심으로 진

로성숙도검사 적응력 양식을 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를 고등학생에게 맞게 타당화한 척도가 

KCYPS 2018에 쓰이고 있다 [10]. 진로적응력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경험과 환경에 따라 발달하

는 심리사회적 자원이므로, 어떤 요인이 그 발달을 돕거나 가로막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

히 고등학교 졸업처럼 큰 전환을 막 지난 시기의 진로적응력에는 그 직전까지 형성된 개인의 습관

과 성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다.

2.2 스마트폰 의존과 진로적응력

스마트폰 의존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사용하지 못할 때 

금단 증상을 겪으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11]. 습관적인 스마

트폰 사용은 주의 유지와 충동 조절 같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2]. 선행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의존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스마트폰 의존으로 통칭한다. 

스마트폰 의존과 진로 발달의 관계는 여러 방향에서 검토되었다. 이영과 임다미 [4]는 KCYPS 

2018 중학생 자료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1년 뒤와 2년 뒤의 진로적응력을 모두 낮춘다고 보고하였

고, 진로 변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거나 [13][14] 과의존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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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도 있다 [15]. 스마트폰 의존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이어

서 [4][16] 고등학교 시기의 사용 습관이 성인 이행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에서 성인 이행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추적하면서 두 변인을 잇는 심리적 기제를 검증한 연

구는 찾기 어렵다.

2.3 그릿의 매개 역할

Duckworth 등 [5]은 장기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그릿으로 정의하고 그릿이 지능과 별개로 

장기적인 성취를 예측함을 보였다. 이후 개발된 단축형 그릿 척도는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17]. 그러나 그릿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는 두 하위요인을 하나로 

묶는 상위 구조가 충분히 지지되지 않았고 결과 변인을 예측하는 힘도 서로 달라, 두 요인을 합산

하기보다 따로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8].

스마트폰 의존이 그릿을 낮춘다는 결과는 여럿 보고된 바 있다. KCYPS 2018 자료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그릿을 거쳐 고등학생의 학업 무기력 [6]과 중학생의 학생생활만족도 [18]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 대학생 연구에서는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이 노력 지속성을 낮추고 흥미 일관성과는 양방향의 

부적 관계를 보였다 [7]. 다만 그릿이 이후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는 방향만 유의하였다는 보고도 

있어 [16], 두 변인의 관계는 발달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릿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는 개념에서부터 가깝다. 진로적응력의 관심과 호기심은 먼 미래의 진

로에 관심을 붙잡아 두고 꾸준히 탐색하는 태도로, 장기 목표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그릿의 특

성과 겹친다. 자신감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이어 간 경험을 바탕으로 자란다. 실증 연구에

서도 그릿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하였다 [19]. 전문대학생을 분석한 한주원 [20]

의 연구에서도 그릿은 진로적응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노력 지속성은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

위요인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흥미 일관성은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두 하위요인 가운데 어느 쪽이 스마트폰 의존의 영향을 더 크게 전달할지도 따져 볼 만하다. 알

림과 짧은 콘텐츠로 즉각적인 보상을 끊임없이 받는 청소년은 새로운 자극으로 관심을 옮기는 데 

익숙해지기 쉬워, 관심을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흥미 일관성이 특히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진로

적응력과는 노력 지속성이 더 일관된 정적 관련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어 [20], 어느 경로가 더 클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은 성인 이행기에 

장기 목표를 유지하는 힘인 그릿을 약화하고 약해진 그릿이 진로적응력을 떨어뜨리는 경로를 가정

할 수 있다. 또한, 두 하위요인이 스마트폰 사용과 결과 변인에 서로 다르게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

를 고려하면,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의 매개 경로는 크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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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KCYPS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2018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해 원표본을 구축하고, 매년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21].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코호트(원표본 2,590명)의 6차(2023년, 고등학교 3학

년)와 7차(2024년, 성인용 조사표) 자료를 개인 식별번호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6차 조사에는 2,224명, 7차 조사에는 2,073명이 응답하였으며, 두 시점에 모두 응답한 사람은 

2,026명이었다. 이 가운데 6차 조사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스마트폰 의존 문항에 응답하

지 않은 17명을 제외하고, 최종 2,009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남성 1,062명

(52.9%), 여성 947명(47.1%)이었으며 이들의 분석 변인에는 문항 결측이 없었다.

3.2 측정 도구

측정 도구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모든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역문항을 역코딩한 뒤 문항 평균을 척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표 1]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Table 1]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Measures

변인 시점 하위요인(문항번호) 문항 수 역문항 Cronbach's α

스마트폰 의존 6차
일상생활 장애(1–5), 가상세계 

지향성(6–7), 금단(8–11), 내성(12–15)
15 5, 10, 15 .853

그릿 전체 7차 흥미 일관성 + 노력 지속성 8 1, 3, 5, 6 .560

흥미 일관성 7차 1, 3, 5, 6 4 1, 3, 5, 6 .703

노력 지속성 7차 2, 4, 7, 8 4 — .560

진로적응력 7차 관심(1–3), 호기심(4–8), 자신감(9–13) 13 전 문항 .916

진로적응력(통제) 6차 관심(1–3), 호기심(4–8), 자신감(9–13) 13 전 문항 .918

주. N = 2,009.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이며, 역문항을 역코딩한 뒤 문

항 평균을 척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6차 = 2023년, 7차 = 2024년 조사.

3.2.1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은 6차 조사에서 김동일 외 [11]가 개발한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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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1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네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를 사용하였다. 긍정 방향 3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의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53이었다.

3.2.2 그릿

그릿은 7차 조사에서 Duckworth와 Quinn [17]의 단축형 그릿 척도(Short Grit Scale; Grit-S)를 김

희명과 황매향 [22]이 타당화한 한국판 끈기(Grit) 척도 8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흥미 일관성(4문항)

과 노력 지속성(4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흥미 일관성 문항은 모두 부정 방향으로 진술

되어 있어 역코딩하였다.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은 r = .020(p = .376)으로 거의 없었고 8문항 전체의 

Cronbach's α는 .560에 머물러, 메타분석 [8]의 권고에 따라 두 하위요인을 각각 별개의 매개 변인

으로 투입하였다. Cronbach's α는 흥미 일관성 .703, 노력 지속성 .560이었다.

3.2.3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은 6차와 7차 조사에서 Savickas와 Porfeli [9]의 진로성숙도검사 적응력 양식(Career 

Maturity Inventory-Form C)을 김국현과 김진숙 [10]이 고등학생용으로 타당화한 13문항으로 측정되

었으며, 6차 점수는 이전 수준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관심, 호기심, 자신감이며, 

모든 문항이 진로 준비의 어려움을 묻는 부정 방향으로 진술되어 있어 역코딩하였다. Cronbach's α

는 7차 .916, 6차 .918이었다. 그릿 척도와 진로적응력 척도는 각각 아동용과 고등학생용으로 타당

화된 도구이나 KCYPS 2018은 성인용 7차 조사에서도 같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문제는 제한

점에서 다루었다.

3.2.4 통제 변인

선행 연구에서 진로 관련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남성 = 0, 여성 = 1)과 

6차 시점의 진로적응력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32.0과 PROCESS macro v5.0 [23]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의 절댓값이 2, 

첨도의 절댓값이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4].

다음으로, 그릿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로 흥미 일관

성과 노력 지속성을 병렬 매개 변인으로 투입하고, 성별과 6차 진로적응력을 모든 회귀식에 공변

인으로 포함하였다. 간접 효과는 5,000회 부트스트래핑으로 산출한 95% 신뢰구간(percentile)에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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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두 간접 효과의 크기 차이는 대비(contrast) 검증으로 비

교하였다. 보조 분석으로는 그릿 8문항의 합산 점수를 단일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모형과, 원래 그

릿이 낮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더 의존했을 역방향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7차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6차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을 공변인에 추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6차 스마트폰 의존의 평균은 2.15로 4점 척

도의 중간값(2.5)보다 낮았고, 진로적응력의 평균은 6차 2.84, 7차 2.89로 비슷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는 절댓값 0.27 이하, 첨도는 절댓값 1.14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변인 1 2 3 4 5 6 7

1. 스마트폰 의존(6차) —

2. 그릿 전체(7차) −.305*** —

3. 흥미 일관성(7차) −.213*** .751*** —

4. 노력 지속성(7차) −.224*** .675*** .020 —

5. 진로적응력(7차) −.174*** .335*** .352*** .113*** —

6. 진로적응력(6차) −.319*** .216*** .165*** .142*** .395*** —

7. 성별 −.012 −.048* −.018 −.052* .004 .040 —

M 2.150 2.614 2.662 2.567 2.885 2.838 .471

SD .431 .363 .536 .479 .523 .534 .499

왜도 −.150 .263 .066 .081 .112 .194 —

첨도 .467 1.138 −.136 .504 −.215 −.215 —

주. N = 2,009. 성별은 남 = 0, 여 = 1로 코딩하였으며, 성별의 M은 여성 비율이다. 왜도 표준오차 = .055, 첨도 표

준오차 = .109.

* p < .05, *** p < .001.

상관분석 결과, 6차 스마트폰 의존은 7차 그릿, 흥미 일관성, 노력 지속성, 진로적응력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p < .001), 진로적응력과의 상관은 흥미 일관성(r = .352)이 노력 지속

성(r = .113)보다 컸다. 매개모형에 함께 투입된 예측 변인 간 상관은 절댓값 .319 이하로 다중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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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는 크지 않았다.

4.2 그릿 하위요인의 병렬 매개효과

그릿 하위요인의 병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과 6차 진로적응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흥미 일관성(B = −.222)과 노력 지속성(B = −.220)을 모두 부적으

로 예측하였고, 두 하위요인은 7차 진로적응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흥미 일관성 B = .290, 노력 

지속성 B = .067). 두 하위요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은 진로적응력 변량의 24.4%를 설명하였다.

스마트폰 의존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였으나(B = −.065, p = .013), 그릿 하위

요인을 투입하자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14, p = .595). 총 간접 효과(B = −.079, 95% 

CI [−.103, −.056])와 흥미 일관성 경유 간접 효과(B = −.064, 95% CI [−.085, −.044]), 노력 지속

성 경유 간접 효과(B = −.015, 95% CI [−.026, −.004])는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

년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은 1년 뒤의 진로적응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그릿의 두 하위요인

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스마트폰 의존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그릿 하위요인의 병렬 매개효과

  [Table 3]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Grit Subfactors between Smartphone Dependence and Career Adaptability

종속 변인 / 예측 변인 B SE β t 95% CI

종속 변인: 흥미 일관성(7차) R² = .057, F(3, 2005) = 40.12***

스마트폰 의존(6차) −.222 .028 −.179 −7.81*** [−.278, −.166]

성별 −.027 .023 −.050 −1.14 [−.072, .019]

진로적응력(6차) .110 .023 .109 4.77*** [.065, .155]

종속 변인: 노력 지속성(7차) R² = .059, F(3, 2005) = 41.81***

스마트폰 의존(6차) −.220 .025 −.198 −8.68*** [−.270, −.171]

성별 −.055 .021 −.115 −2.64** [−.096, −.014]

진로적응력(6차) .073 .021 .081 3.56*** [.033, .113]

종속 변인: 진로적응력(7차) R² = .244, F(5, 2003) = 129.58***

스마트폰 의존(6차) .014 .026 .011 0.53 [−.037, .064]

흥미 일관성(7차) .290 .020 .297 14.83*** [.251, .328]

노력 지속성(7차) .067 .022 .061 3.06** [.024, .110]

성별 −.001 .020 −.003 −0.07 [−.041, .039]

진로적응력(6차) .334 .020 .341 16.50*** [.295, .374]

효과 분해 B SE β 95% CI

총 효과 −.065 .026 −.054 [−.117,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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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간접 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대비 검증에서는 흥미 일관성 경로가 노력 지속성 경로보다 유

의하게 컸다(차이 B = −.050, 95% CI [−.073, −.027]). 흥미 일관성 경로는 총 간접 효과의 약 

81%를 차지하였다.

4.3 보조 분석

먼저 그릿 8문항의 합산 점수를 단일 매개 변인으로 투입하여 같은 분석을 반복한 결과,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B = .019, p = .461) 간접 효과는 유의하여(B = −.085, 95% CI [−.107, 

−.064]) 병렬 매개모형과 결론이 같았다.

다음으로 6차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을 공변인에 추가한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여전히 7차 

흥미 일관성(B = −.081)과 노력 지속성(B = −.130)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19, p = .478). 흥미 일관성 경유(B = −.026, 95% CI [−.047, −.006]), 노력 지속성 

경유(B = −.010, 95% CI [−.019, −.003]), 총 간접 효과(B = −.036, 95% CI [−.059, −.014])는 모

두 유의하여, 크기는 주 분석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방향과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반면 두 간

접 효과의 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차이 B = −.016, 95% CI [−.038, .005]).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스마트폰 의존은 1년 뒤 진로적응력과 부적 관련을 보였으나, 그릿 

하위요인을 함께 고려하자 직접 효과는 사라지고 간접 효과만 유의하였다. 6차 진로적응력을 통제

한 결과이므로, 스마트폰 의존이 높았던 청년은 같은 수준의 또래보다 1년 뒤 진로적응력이 낮았

직접 효과 .014 .026 .011 [−.037, .064]

총 간접 효과 −.079 .012 −.065 [−.103, −.056]

흥미 일관성 경유 −.064 .011 −.053 [−.085, −.044]

노력 지속성 경유 −.015 .006 −.012 [−.026, −.004]

간접 효과 대비(흥미 − 노력) −.050 .012 −.041 [−.073, −.027]

주. N = 2,009. 성별(남 = 0, 여 = 1)과 6차 진로적응력을 통제하였다. β는 표준화 계수이며, 성별은 Y만 표준화한 

값이다. 흥미 일관성 경유 = 스마트폰 의존 → 흥미 일관성 → 진로적응력, 노력 지속성 경유 = 스마트폰 의존 →

노력 지속성 → 진로적응력. 간접 효과의 SE와 95% CI는 5,000회 부트스트랩(percentile) 결과이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총 효과·직접 효과의 CI는 t 분포 기반이다. PROCESS macro v5.0 Model 

4를 사용하였다.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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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차이는 대부분 그릿의 차이로 설명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학생 시기에 보고된 관계 

[4]가 성인 이행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나타남을 보여 준다. 스마트폰 의존은 진로 준비 행동을 

곧바로 가로막는다기보다 장기 목표를 향해 관심과 노력을 유지하는 성향을 약화하면서 진로적응

력에 영향을 미치며, 입시라는 외부 구조가 사라지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1]에 이러한 끈기의 차

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흥미 일관성 경로는 노력 지속성 경로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총 간접 효과의 약 81%를 차

지하였다. 다만 6차 그릿을 통제한 보조 분석에서는 두 경로의 크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력 지속성이 학업 수행을 더 잘 예측한다는 메타분

석 결과 [8]와 달리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결과 변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관심을 

한곳에 오래 두는 흥미 일관성은 진로적응력의 관심·호기심 차원과 개념적으로 가까운 반면, 노력 

지속성은 정해진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힘에 가까워 진로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과의 관련이 상대

적으로 약했을 것이다. 스마트폰 의존이 두 하위요인을 비슷한 크기로 낮추었는데도(B = −.222, 

−.220) 진로적응력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에 차이가 난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노력 지속

성이 더 일관된 정적 관계를 보인 한주원 [20]의 결과와 다른 것은 한 학과 학생을 한 시점에서 

조사한 그 연구와 표본·설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

다. 한편 노력 지속성의 신뢰도(α = .560)가 흥미 일관성(α = .703)보다 낮았으나, 감쇠를 교정한 상

관에서도 흥미 일관성(r = .44)이 노력 지속성(r = .16)보다 진로적응력과 훨씬 강하게 관련되어 경

로 크기의 차이를 측정 오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의 기제와 관련하여, 중국 대학생을 6개월간 추적한 최근 연구에서는 문제적 스마트

폰 사용과 흥미 일관성이 서로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양방향 관계를 보였으나, 노력 지속성에는 스

마트폰 사용의 한 방향 영향만 나타났다 [7]. 그릿의 두 하위요인이 스마트폰 사용과 서로 다른 방

식으로 얽혀 있다는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흥미 일관성 경로가 두드러진 이유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청소년기 후반의 스마트폰 의존이 미래 진로에 관한 관심을 붙잡아 두는 힘을 약화하고 그 

결과 진로 탐색이 지속되지 못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여지가 있다.

셋째,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스마트폰 의존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총 효과의 완전 표준

화 계수는 −.054, 총 간접 효과는 −.065였다. 직접 효과가 0에 가까운 양의 값(B = .014)이었기 때

문에 총 간접 효과의 절댓값이 총 효과보다 다소 컸다. 이 계수들은 6차 진로적응력이라는 강력한 

예측 변인을 통제한 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상대적 변화를 설명한 값이므로, 작은 효과라도 가

볍게 볼 결과는 아니다. 동시에 진로적응력의 변화에는 가정환경, 진학 경로, 대학 생활 경험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5.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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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초기까지 이어지는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서 스마트폰 사용 문

제를 진로 발달과 떨어진 생활습관 문제로만 다루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학생에게

는 사용 시간을 줄이는 개입과 함께, 관심 분야를 정해 일정 기간 꾸준히 탐색하도록 돕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그릿을 높이려는 개입은 노력 지속성 중심의 접근에 치우치

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적응력을 높이는 데에는 노력을 이어 가도록 돕는 접

근과 함께, 흥미를 한 방향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접근이 중요할 수 있다. 대학 신입생 대상 진로 

프로그램에서 장기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인 목표와 연결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대학은 입시가 끝난 뒤 학생 스스로 생활을 관리해야 하는 첫 환경이므로, 신입생 적응 

단계에서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고려해 볼 만하다.

5.3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개 변인인 그릿과 결과 변인인 진

로적응력을 같은 시점(7차)에 측정하였으므로, 그릿과 진로적응력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정

하기 어렵다. 그릿이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역방향 관계도 보고되었으나 [7][16], 6차 그

릿을 통제한 보조 분석에서도 간접 효과는 크기가 줄었을 뿐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역방향 

관계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시점 자료로는 두 방향의 영향을 동

시에 검증할 수 없으므로, 8차 이후 자료를 포함한 세 시점 이상의 자료로 교차지연 매개모형을 

적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KCYPS 2018은 아동용으로 타당화된 그릿 척도와 고등학생

용으로 타당화된 진로적응력 척도를 성인 시점에도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용으로 타당

화된 도구로 결과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변인을 자기 보고로 측정하여 공통방법 편의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 탈락과 스마트폰 미사용자 제외로 원표본 

2,590명 중 2,009명만 분석에 포함되었고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전체 청년에

게 일반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5.4 결론

본 연구는 전국 단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이 1년 뒤 진

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릿을 거쳐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경로 가운데 흥미 일관

성 경로가 더 컸으나, 6차 그릿을 통제하면 두 경로의 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중학생 시기에 확인된 스마트폰 의존과 진로적응력의 종단적 관계가 성인 이행기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 심리적 경로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 결과가 청년의 진로 준비

를 돕는 상담과 교육에서 스마트폰 사용 관리와 흥미 유지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데 기초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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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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